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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가룟 유다가 되지 말아라

작성일 : 2010. 11. 20. (토)  

작성자 : 주혜인

[ 금요 성령집회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선생의 그 심정을 알고 육신이 될 자가 없음을 

한탄하시는 부흥 강사님의 외침이 가슴 깊이 와 닿으며 

눈물로 나의 정신을 깨우고 양심을 깨우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적으라는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된 말씀입니다. ]

* 예수님 말씀 *

죽은 사랑

심정이 없는 사랑 

네 마음 가운데 나의 심정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사랑이다. 

껍데기만 가진 사랑일 뿐이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를 가지겠다고 하고 

나의 심정 가지지 못한 자 

주여 주여 하는 자이나 

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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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나의 껍데기만을 가진 자인지 

내 심정을 가지지 못한 자인지 

지금의 네가 어떠한지 생각해 보아라.

나는 지금도 찾고 있구나

나의 심정을 온전히 소유한 자를…….

나를 사랑한다 하며 

나와 같은 곳을 보지 못하고  

나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하며 

나와 함께 모으고 헤치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 한다 해도 

그 사랑이 나를 슬프게 할 뿐이로구나. 

사랑하는 자야. 

너희의 사랑이 어떠하냐?

다시 생각해 보자!

네 껍데기뿐인 사랑인지 

정녕 나의 정신과 심정과 마음까지도 

다 담아내고 있는 사랑인지…….

육신만 이 섭리에 있다고 하여 

다 나의 사랑하는 자이더냐.

내 심정, 마음, 그 행동까지 

나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여야지! 

그렇지 못한 자 

결국 나와 같은 방향을 가지 못하고 

나를 사랑한다 하며 마침내 자기 갈 길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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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나를 대적하는 원수의 

육신과 심정 받아 갈 수밖에 없음을 

너희는 왜 모르느냐. 

나는 성찬식 때 분명히 말하였다. 

선생을 통해 선포한 말씀 가운데 

‘반드시 함께 떡을 떼는 자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있으리라’ 예언하지 않았느냐!

왜 나를 사랑하러 온 자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 자가 되었느냐!

왜 그런지 아느냐?

나와 생각과 심정, 행동과 삶이 일체되지 않았기에 그러하다. 

결국 내 심정 모르는 자 나를 오해하고 

내가 귀히 쓰는 시대의 육신을 

마치 2천 년 전 나의 때처럼 

그리 핍박하고 고통주고 죽이기까지 하는 

시대 역천자가 되는 것이다.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자가 되어 

결국 영원히 회개치 못하고 스스로 자멸하였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로 온 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그는

그 시대 내가 택해 친히 12사도라 칭한 자였다. 

그러나 어찌하여 그가 그 길을 걸어갔겠느냐. 

이 시대도 분명히 알고 깨달아라. 

그가 그리 예정된 자는 아니었으나 

과정 가운데 마음과 생각과 심정이 

나와 일체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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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한 방향을 바라보며 가지 않았기에 

변질된 자가 되고 변질된 사랑이 되었음을…….

너희의 하루하루, 일주일, 일 년, 

크게는 인생 전체 단위의 삶을 보아도 그러하다. 

사랑하는 자로 택해지고 길러졌으나 

가룟 유다 같이 너희가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라. 

나를 배반한 것은 

내 사랑과 그 심정 모르고 사는 것이다. 

결국 그러한 자가 행동으로 

마지막 그와 같은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다. 

너의 사랑이 변질 되지 않고 있는지 

그러므로 너는 매일매일 점검하라. 

사랑한다 하나 너희가 행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반드시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 

그 사랑이 온전히 심정과 마음과 일분일초의 생각까지도 

또한 그 삶과 행함이 나와 일체되었는지 꼭 다시 생각하라. 

죽은 사랑! 

껍데기뿐인 사랑, 

그것이 바로 형식과 외식의 사랑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의 사랑’이었다. 

이 시대, 내 성경에 기록된 나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나를 배신하고 십자가 형틀에 나를 못 박는 데 내어준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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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배신, 역사의 배신 

결국 저 하늘나라 내 아버지의 뜻과 창조목적을 

깨뜨리고 배신하며 배역하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운명이 되지 않도록 

영원히 영원히 저 천국까지 갈 영혼으로 

너희가 온전히 보존되길 

너의 사랑하는 신랑 나 예수가 바란다.  


